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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협상 명강의’다이아몬드 교수 인터뷰

“뛰어난 협상가는 공감에서 출발”

부동산 리모델링 투자의 빛과 그림자
강남 부자들의 최신 투자법 읽기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이유

18분의 지적 자극, 당신을 깨운다

‘인간을 넘보는 컴퓨터’ 시스템 트레이딩의 세계

SK 품에 안긴 하이닉스반도체  ‘날개’ 다나

NHN 추월한 중국 바이두 상승세 어디까지

新주거혁명굿바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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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이유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포석’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

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 후진

타오 주석과 회

담을 가졌다. 중

국 언론은 이구

동성으로 이 대

통령의 중국 방

문의 의미를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곧 개시된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이제야 시작

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간 협상은 벌써 시작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은 그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되어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므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FTA를 통해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FTA에

서 더 큰 이익을 얻을까. 중국이 한국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관세율은 평균 9.7%대로 높으며 관세율이 15~

20%에 해당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따라서 FTA 체결

시 관세 장벽의 철폐로 중국보다 한국이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관세 장벽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한국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당연히 높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외국자

본의 투자 진입 단계, 외자 진출 후 운영 단계, 투자 철수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제한이 존재한다. 관세

장벽보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

이 FTA 체결 시 기대되는 이익은 관세 장벽 철폐보다 비

관세 장벽의 철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만·홍콩·마카오 등 사실상 중화권 국가를 제

외하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은 2008년에 체결한 뉴질랜드뿐이다. 따라서 중

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중국 언론의 이 대통령 방중과 FTA 협상 개시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중 FTA 체결로 한중 양국 간에 보

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길 희망하는 논

조가 역력하다. 한중 FTA 체결이 힘든 점을 설명하면서

‘민감 영역’ 혹은 ‘민감 부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

는데, 이는 한국 측에서 보면 농업 분야를 의미한다. 궈

지진룽바오(國際金融報)와 같은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

의 농산물 개방과 관세 인하는 한국 농민의 거센 반대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 부분’이니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협상

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측의 태도는 의

외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문이 농업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중 FTA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이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해 동아시아에서의 중

국의 국제적·정치적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보다 중국이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잘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이

다. 한국은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면서 중국에 정치적 명

분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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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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